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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나    운   영

   

   모차르트는 즉흥적으로 작곡한 뒤에는 절대로 작품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반대로 베토벤은 오랜 세월을 

두고 구상하여 작곡한 뒤에도 항상 수정을 가했다고 한다. 일례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제2악장의 주

제 <8소절>은 일곱 차례나 수정해서 완성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악성의 창작 태도를 평하여 전자는 천

재요, 후자는 둔재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속단이다. 오히려 베토벤이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력

의 천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수많은 곡을 작곡하면서 한 번도 나의 작품에 대해서 만족해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수시로 수정하는 버

릇이 있으니 나의  「주기도」를 예로 든다면 두 곡 중 두 번째의 것은 1972년 작으로서 이미 발표된 것이나 첫 번

째의 것은 1950년 10월 22일에 작곡한 다음 64년과 65년에 각각 한 차례씩, 75년에 세 차례, 금년에 한차례 

수정하여 8월 10일에 드디어 완성했다. 1950년 10월이면 6・25사변 중이니 폭격에 떨면서 숨어 살 때에 절박

한 심정에서 작곡되었던 것인데 실로 29년에 걸쳐 여섯 차례나 성형수술을 한 셈이다.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추고에 추고를 거듭함으로써 보다 예술

적이고 보다 개성적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작품이란 작가가 숨을 거두

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토스카니니는 한 곡을 늘 같은 해석으로 연주했고, 반대로 푸르트벵글러는 한 곡을 연주할 때마다 해석이 바뀌

었다고 한다. 일례를 들어 푸르트벵글러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여덟 차례나 음반 녹음을 했는데 모두가 다

르니 그렇다고 해서 이 거장의 연주 태도를 평하여 전자는 완벽한 지휘자요, 후자는 미숙한 지휘자로 규정짓는

다는 것은 속단이다. 도리어 푸르트벵글러야말로 영원불멸의 지휘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음반 수집광이어서 희귀한 현대 음악 음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몇몇 특정 곡에 한해서는 십 수종이 아

닌 수십 종의 것을 모조리 수집하여 비교, 감상함으로써 연주법의 기준을 발견하였고 이에 서울 성남교회 성가

대를 33년 동안 지휘해 오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 합쳐져서 비로서  『연주법 원론』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는데 

작곡자와 작품이 요구하는 올바른 연주가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통감하게 된다.

   우리는 짤막한 찬송가일지라도 습관대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연주해 버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서 어제보다 나은 연주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감격과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연주를 해야만 그 연주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 음악인은 베토벤이나 푸르트벵글러의 양심을 본받아 '항상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

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작곡이나 연주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교 100주년은 다가오는데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는 요원하니 과연 무엇을 세계만방에 자랑해야 할

까?

 <계간  「교회음악」  1979년 가을호(통권 제 17호)>


